
폴리우레탄이 들어 있는 면소재의 검은색 염색 

 

면 95%, 폴리우레탄 5%로 혼용된 T-셔츠 소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면 

100%를 염색한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염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. 

이런 경우는 ① 전처리가 충분치 못한 경우와 ② 사용 염료의 선택 문제

의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. 

① 전처리 불충분 

보통 폴리우레탄사는 방사할 때 실리콘계 유제(silicone系油劑)가 사용되는

데, 염색공장에서 면 100%를 정련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련하였다면, 실

리콘계 유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염료가 섬유에 염착하려는 

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. 

면의 정련은 알칼리처리가 중요한데, 실리콘계 유제는 알칼리 처리로 잘 

제거되지 않으므로 이 유제를 제거하는데 적절한 정련제를 사용하여야 한다. 

이러한 정련제에는 각종 제품이 있겠지만, 일본의 “잇뽀샤(一方社油脂株式

會社)”의 “도라이뽄(トライポン)RS-80” 또는 “일본 센까(センカ)”의 “마루찌노

을(マルチノ-ル)F23” 등이 있다. 

② 적절한 염료의 선택 

보통 면 95%에 폴리우레탄이 5%정도 섞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

소재가 천의 표면에 보일 염려는 거의 없으므로, 폴리우레탄은 염색하지 않

아도 충분히 좋은 새까만 색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오히려 폴리우레탄 섬유

를 염색하면 습윤견뢰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. 

사용 염료로서는 면용 흑색 반응성염료가 사용되는데, 이런 경우 폴리우레

탄에 오염(汚染)이 심한 염료로는 면섬유에 진한 색을 내기가 어렵고, 견뢰도

도 나쁘게 되는 경향이 있다. 



폴리우레탄에 오염이 적고 면이 진하게 염색되는 흑색염료는 여러 상품이 

있겠지만, 예를 들면 일본 스미토모화학 (住友化學)의 Sumifix Black E-XF 등

을 추천할 수 있다. 


